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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이 인식하는 친환경 태도, 친환경 행동, 그리고 세계시민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 교양교육에
서 세계시민성 향상을 위한 실천과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대학생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의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78명
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준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친환경 행동을 처치변인으로 하고,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개인적, 사회적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태도의 경우, 개인적 친환경 태도 보다 사회적 친환경 태도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의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친환경
태도는 세계시민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친환경 태도가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세계
시민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성 교육과 환경담론의 연계의 필
요성, 친환경 행동의 강화를 위한 비교과 활동프로그램의 재정비, 이를 위한 대학 차원의 일관적이고 명시적인 목표설정
과 운영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eco-friendly attitudes, 
behaviors, and global citizenship of female college students. A pre-post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on 78 female students enrolled in a university in Seoul,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sonal and social eco-friendly attitudes and global citizenship for the contrast and the experimental
groups. In the case of eco-friendly attitude, the perception of eco-friendly social attitude was higher 
than personal eco-friendly attitude.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st and the
experimental groups, the pre-post test result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co-friendly attitude is a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global citizenship. The necessity of link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nvironmental discourse, the reorganization of non-curricular activity 
programs to reinforce eco-friendly behaviors, and consistent and explicit goal setting and operating 
system at the university level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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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College Students

본 논문은 2021년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Yu(Sunmoon Univ.) 
email: edupsy0502@sunmoon.ac.kr
Received February 14, 2022 Revised March 7, 2022
Accepted April 1, 2022 Published April 30, 2022



여대생의 친환경 태도, 친환경 행동, 세계시민성의 관계 분석

277

1. 서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친환경 태도와 친환경 행동이 세
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계시민성 교육에
서 환경담론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
다. 최근 급속한 경제개발과 성장중심 사회가 지속되면
서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의 과속화, 이로 인한 자원의 훼
손과 고갈, 환경파괴와 오염, 지구온난화 등이 글로벌 환
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 교육 등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발전과 세계시민성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
식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1], 세
계시민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환경담론의 구성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민성 교육은 유·아동기에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어느 정도 기초가 완성된다. 그 후 대학의 고등교육 과정
으로 연계되어 전 지구적 문제로 확장되며, 세계시민성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관심과 이해, 비판적 성찰 및 실
천의 수반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 중
심의 중등교육 환경과 취업 준비에 내몰리는 대학교육 
환경에서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세계시민성을 기대하는 
것은 힘든 현실이다. 세계시민성 교육은 평생학습의 측
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고등교육은 성인 학습자들이 세계
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2].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 대학들은 교양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성 관련 교과를 개설하고 지속가능발
전, 친환경 녹색성장,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들 마다 교과 운영에 차이
는 있지만,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
그램으로 세계시민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대학교육역량 강화 지원사
업을 위해서, 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써 대
학 국제화에 주목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
에서 구체적인 세계시민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
정적인 교과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세계시민
성 교육의 특성상,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수업이 바람
직하지만, 대학의 여건에 따라 교실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교과 영역으로, 현장 중심의 실천 수업은 비교과 
영역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대학 교육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운영되었다. 2021년까지 실험·실습 중심

의 교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었
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소통과 토론, 
그리고 체험활동들은 제한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과 
건강, 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
관되는 친환경 행동을 탐색하게 했고 적극적으로 실천하
려는 의지를 강화시켰다. 최근 환경위기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문제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고,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의 헌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사
회를 만들 수 없다는 믿음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1]. 

친환경이란 인간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조화를 이룬다는 것으로[4], 이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태
도는 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한다[5].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친환경 태도와 친환경 행동에 대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친환경 의식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은 녹색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6],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경지식과 환경
태도가 녹색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7].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성인의 국민환경의식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8]에서는 환경의식과 환경태
도가 환경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의식과 
친환경 행동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9]에서는 환경친화적 태도가 환경친화적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을 위하여 일상생활
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및 행동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제공
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친환경 태도와 친환경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 기간 축적되어 온 것과 달리, 친환경 관련 변인과 
세계시민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
한 편이다. 이는 생태적으로 민감하면서 환경에 책임감
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미흡
한 결과이기도 하다[1].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
천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이 아동의 환경의식과 세계시민의
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10]가 있고,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를 교육목표에 반영한 세계시
민교육이 환경성과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한 연구[11]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환경적 고려를 반영한 교과과정이 환경인식 제고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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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발전을 위해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과정에 환경담
론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12] 뒷받침하는 사례들로 
볼 수 있다. 

친환경 행동은 세계시민성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전기, 물 등 에너지 자원 
아껴쓰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배달음식 줄이기, 친환
경 제품 사용하기, 플로깅 등이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
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스웨
덴에서 플로깅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 중이며, 이
미 해외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트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플로깅(줍깅) 단체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
동, 환경보호 단체 행사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동네 산책길에서 실천할 수
도 있고, 소모임, 취미활동과 연계된 활동에서도 실천 가
능하다[13]. 

본 연구는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행동의 과정과 결과를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하였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친환경 소비와 실천이 남
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적극적이며, 사회적 책임이나 
착한 소비 태도 등에 관심이 높다는 선행연구[4]를 참조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생각과 행동 사이
에는 일반적으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관련 선행연구들[8,9]에
서도 친환경 태도와 친환경 행동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한 바 있다. 따
라서 수업과 일상생활을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친환
경 행동들이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에 의미있는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20대 청년 세대들의 기후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연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환경담론을 세계시민성 교육에 적극적으로 고
려한다면, 성인기에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태도, 친환경 
행동, 그리고 세계시민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환경담론
을 세계시민성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친환경 행동 실천 여부에 따라 친환경 태
도와 세계시민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친환경 태도는 세계시민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준실험연구로 실험처치 사전과 사후의 측정

이 가능한 교양수업 수강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편의표
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학기에 진행되었다. 연
구에 참여한 학생은 80명이었는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과 결측치가 있는 응답을 제외하고 7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자대학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는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9.77 (SD=1.07)이
며, 연령 범위는 18세-24세까지다.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기에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 공학 계열, 자연과
학 계열, 예·체능 계열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예
비연구에서 전공계열에 따른 변인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전공계열별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제외하였
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

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4]에서 타당화 된 친
환경 태도 척도는 개인적 차원의 친환경 태도(예, 분리수
거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와 사회적 차원의 친환경 태도
(예, 기업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3개의 문항씩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친환경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검사의 신뢰도는 사전 Cronbach α=.68, 사후 Cronbach 
α=.76 이다. 

세계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14]에서 대학
생으로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지구공동체 의식, 다국적 의식, 시민의식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세계시민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검사의 신뢰도
는 사전 Cronbach α=.79, 사후 Cronbach α=.76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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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설문 문항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의 대조 및 실험집단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태도와 실천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토대로 효과크기
(effect size)도 함께 검증하였다[15]. 효과크기는 비교
하려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 혹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
화된 지표를 의미하며, Cohen’s d=.2-.4는 낮은 수준, 
Cohen’s d=.5-.7는 중간수준, Cohen’s d=.8 이상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값은 통
계적 유의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판단만을 제공하며, 표
본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에 비해 효과
크기는 실제 차이를 파악하여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16]. 따라서 p값과 효과크기를 함께 고려
하여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4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의 관계에서 친환

경 행동을 처치변인으로 하는 준실험연구이다. 연구참여
자 모두 세계시민성 교양교과를 수강하는 학생들이며,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교양교과는 15주 2학점으
로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주요 주제 10가지 정도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사회정의,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주
요 주제들이 다루어지며, 시기별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은 2-3주차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 평가방
법은 Pass/Fail이며, 평가내용과 기준은 보고서, 퀴즈, 
출석,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친환경 행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을 수강하
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친환경 행동 실천 여부
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학생들
을 실험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대조집단으로 할
당하였다. 친환경 행동은 기후, 환경, 인권 등 개인별로 
관심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고, 
코로나-19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개인별로 실시되었
다. 학생들이 선정한 친환경 행동들은 플로깅, 분리수거, 
플라스틱 용품 사용 줄이기, 잔반 줄이기, 전기, 물. 연료 
등 에너지 자원 아껴 쓰기,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대중교
통 이용하기와 가까운 거리의 걷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
기 등이다. 개인별 실천 기간은 8주에서 10주 이내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친환경 태도의 기술통계 분석 
여대생의 친환경 태도 인식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원

과 사회적 차원에서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
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Item Pre-M Pre-SD
Post-M Post-SD

Pers
onal

1. I do recycling all the trashes 
definitely

3.41 .60
3.65 .63

2. I took the trash back home from 
the picnic

2.77 .75
3.15 .67

3. I tried to recycle the used 
clothing

3.15 .68
3.39 .77

Total 3.11 .48
3.38 .54

Soci
al

4. Government must control harder 
against companies’ 
environmental pollution.

3.12 .64

3.72 .73

5. Pollution is now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to this country.

2.88 .74

3.36 .75

6. Government must spend more 
money to support the 
environmental policy.

3.59 .49

3.96 .75

Total 3.20 .44
3.68 .58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of Eco-friendly Attitude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 태도의 개인적 
차원 문항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 문항
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이는 사전검사(M=3.41)와 사후
검사(M=3.6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친환경 태도의 
사회적 차원 문항에서는 ‘정부가 환경보존 정책을 지원
하는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문항의 평균이 가
장 높았고 이는 사전검사(M=3.12)와 사후검사(M=3.72)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친환경 태도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사회적 차원의 태도가 개인적 차원의 태도 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사전-사후 결과도 동일하
였다. 본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4]와 일치한다. 

3.2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처치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실험 전에 대조집단

과 실험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의 대조집
단과 실험집단 간 평균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 간 동질성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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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 n M SD t p

Personal
C 37 3.10 .46

-.16 .87
E 37 3.12 .50

Social
C 37 3.23 .49

.70 .49
E 37 3.16 .39

Total 
C 37 3.16 .41

.25 .81
E 37 3.14 .39

Community
C 37 3.68 .51

-.85 .40
E 37 3.77 .45

Multi-cultur
e

C 37 3.56 .51
-.67 .51

E 37 3.64 .47

Civic
C 37 4.02 .40

.19 .85
E 37 4.19 .41

Total
C 37 3.82 .33

-.68 .50
E 37 3.87 ..31

Table 2. Homogeneity Verification of Contrast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3.3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의 사전-사후 분석 결과
집단 간 동질성 확인 후, 여대생의 친환경 행동 여부

에 따라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증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에서
는 친환경 태도 전체 및 하위요인, 세계시민성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 사후검사 평균 점수가 사전검사의 평균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p<.001). 효과크기도 개인
적 태도(-1.24), 사회적 태도,(-2.43), 친환경 태도 전체
(-2.33)의 Cohen’s d 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처치변인인 친환경 행동은 친환경 
태도와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
나로 해석할 수 있다.  

대조집단의 경우, 친환경 태도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 
사전-사후 평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5). 그러나 세계시민성의 경우, 공동체의식
(p<.05), 다국적의식(p<.01), 시민의식(p<.001)과 세계
시민성 전체(p<.001)의 사후점수 평균은 사전점수 평균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효과크기에서
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에서는 지구공
동체의식(-1.68), 다국적의식(-1.23), 시민의식(-1.20), 
그리고 세계시민성 전체(-1.84)의 Cohen’s d 값이 
Cohen의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대조집단
의 효과크기는 지구공동체의식(-.36), 다국적의식,(-.54) 
시민의식(-.73), 그리고 세계시민성 전체(-.82)의 
Cohen’s d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
다. 

Table 3. Pre-Post Test of Eco-friendly Attitude and 
Global Citizenship of Contrast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Variables Grou
p

Pre-
Post M SD t p Cohen’s 

d

Personal
C

Pre 3.10 .46
.16 .88 .03

Post 3.10 .38

E
Pre 3.12 .50

-7.52 <.001 -1.24
Post 3.68 .52

Social
C

Pre 3.23 .49
-.95 .35 -.16

Post 3.29 .39

E
Pre 3.16 .39

-14.80 <.001 -2.43
Post 4.07 .47

Total
C

Pre 3.16 .40
-.95 .35 -.16

Post 3.19 .35

E
Pre 3.14 .39

-14.16 <.001 -2.33
Post 3.87 .45

Commun
ity

C
Pre 3.66 .51

-2.16 .04 -.36
Post 3.79 .33

E
Pre 3.77 .45

-10.19 <.001 -1.68
Post 4.18 .31

Multi-cul
ture

C
Pre 3.56 .51

-3.27 .002 -.54
Post 3.69 .38

E
Pre 3.64 .47

-7.50 <.001 -1.23
Post 4.10 .27

Civic
C

Pre 4.21 .40
-4.45 <.001 -.73

Post 4.37 .32

E
Pre 4.19 .41

-7.32 <.001 -1.20
Post 4.53 .23

Total
C

Pre 3.82 .33
-4.98 <.001 -.82

Post 3.95 .25

E
Pre 3.87 .31

-11.21 <.001 -1.84
Post 4.27 .19

3.4 친환경 태도가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태도가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변
인의 관계 분석에는 연구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세계시민성과 친환경 태도의 상관은 
r=.56으로 정적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친환경 태도
가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귀
모형이 산출되었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친환경 태도의 세계시민성에 대한 설명력은 
약 32% 정도이며, 친환경 태도가 세계시민성을 예측하
는 의미있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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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

Independe
nt V. B SE beta t p

Global 
Citizenship

constant 2.72 .22 12.51 <.001
Eco-friend
ly Attitude .38 .07 .57 5.84 <.001

ANOVA

SS df MS F p

Regression 1.74 1 1.74

34.06 <.001Residual 3.68 72 .05

Total 5.42 73

R=.57,  R2=.32,  SE=.23,  Durbin-Watson=2.02

Table 4. Effect Eco-friendly Attitude on Global 
Citizenship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친환경 태도, 친환경 행동, 그리고 세계시
민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담론을 세계시민성 교육과
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환경문제를 대학 차원에서 일
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수행
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태도는 친환경 행동을 통해 향상되며 세
계시민성도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 차원
에서 세계시민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고민과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약 10여 년 전부터 세계시민성과 관
련된 교과들이 대학의 교양과정을 중심으로 개설되어왔
으나 대학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일관성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드물고, 관련 선행연구들은 꾸준히 개
선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2,12,17]. 특히 선행연구들은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영역으로 사회
적 책무와 글로벌 핵심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의 중요성
을 부각시키고 있다[18].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성 역량이 무엇이고 실천과정을 통해 어떻게 체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주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세계시민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활
동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학의 조직과 
자원이 요구된다. 선행연구[2]에서는 미국 대학의 사례를 
통해, 한국 대학에서 세계시민성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과 세계시민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된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시민성
의 발휘는 학생들 스스로가 세계시민이라는 인식에서 출

발하며 이는 세계 안에서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식과 태도는 실천을 통해 강화
되고 내재화되므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환경의 한계로 인
해 면대면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행동을 진
행할 수 없었다. 물론 소수이지만, 연구참여자들 중 기숙
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거
나 SNS 상에서의 공유와 연대는 가능했다. 하지만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상황이 허락할 경우 이러한 활동들
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환경담론과 세계시민성을 연계한 교육과
정과 교육효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기반학습
(activity based learning)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 실천
적 지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모여 집단의 변화가 일
어나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과든 비교과든,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가능
한 친환경 활동의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환경 행동의 효과를 확인한 성과가 있
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여자대학의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
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
계가 있다. 친환경 행동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과정
과 결과를 학생들과 함께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성별, 지
역별 등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하거나 연구참여자
의 인원수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반영한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화 가능한 연구 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세계시민성 관련 교과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시민성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의 차이는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물론 친환경 행동을 실천한 실험집단의 평균 점
수가 사후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효과크기
를 보여주는 Cohen’s d 값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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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지만, 실험처치의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설계
가 가능하다면, 교과와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효과를 검증한다면 친환경 행동
의 효과분석이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시민성은 단지 존재(being)하거나 앎(knowing)이 아
니라 행함(doing)으로 이해되어야 하며[18], 세계시민성
을 일상생활과 사고방식 및 태도에서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성 교육에서 배워야 할 교육내용은 인성도 글로
벌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주위에서부터 실제 
실천하는 것이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글로컬하게 행동
하라는 오랜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19], 주위
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세상의 변화는 만드는 나눔과 
봉사의 시민을 양성하는 일이 바로 대학에서의 세계시민
성 교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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